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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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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건축은 국가의 권위와 위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매체로 기능해왔다. 특히 19

세기 중반 이후, 서구 열강의 압력과 세계 질서의 변화 속

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구 문물을 

수용하였다. 그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자주적 근대화를 

지향하며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였

고, 이는 국가 권력의 상징적 중심 공간인 왕궁의 건축에

도 반영되었다(신명호, 2014, p.19). 이러한 변화는 근대국

가의 위상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수반되

었다. 이 시기 한국과 일본은 왕실 공간 내에 서양식 건축

물을 도입하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양식

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통 권위의 상징인 궁궐 공간에 

이질적인 서구양식을 병존함으로써 새로운 근대적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국이 근대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

서 궁궐이라는 전통적 공간 구조 속에 서구양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적용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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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한제국과 메이지 일본이 서구 건축양식을 

수용한 맥락과 그 동기를 규명하고, 양국의 초기 근대 건

축의 형성과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두 국가가 서구 건축양식을 어떠한 정치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수용하였는지 그 동기를 분석한다. 둘째, 덕

수궁 내 석조전과 메이지궁전 내 표궁전을 중심으로 건축

적 특징과 내포된 상징성이 각국의 근대국가 형성과 정치

적 목적에 어떻게 부응하였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근대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한 한국과 일본의 상징적 권력 공간에서 나타난 건축

적 수용 양상을 이론적 틀 속에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건축을 통한 국가 정체성 형성과 근대화 전략의 함의를 

밝히는 것을 본 연구의 최종적 목적으로 삼는다. 

1.3 사례 선정 기준 및 비교 방식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자주적 근대화

를 시도한 대표 국가로 설정하고, 양국이 전통 권위의 상

징 공간인 궁궐에 서구 건축양식을 도입한 사례를 중심으

로 비교·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대한제국은 1897년, 메

이지 일본은 1868년에 각각 국가명을 개칭하며 근대국가

로의 전환을 선언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 궁궐이 

아닌 새로운 궁궐로 이전하였다. 두 국가는 전통 궁궐 계

획 내에 서구 건축양식을 도입해 국가적 권위와 근대성을 

대내외적으로 시각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제

국의 덕수궁 내 석조전과 메이지 일본의 메이지궁전 내 

표궁전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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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초기 근대 건축에

서 서구 건축양식의 수용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양

국이 지향한 근대국가의 의미와 시각화 방식을 고찰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고찰

2.1 초기근대의 개념과 배경

19세기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형

성되고, 기존의 왕정 중심 사회에서 근대국가 체제로의 이

행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서구 열강들은 기술력과 경제력

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를 식민지로 만들어, 자국의 위상을 

과시하고자 했다. 한국과 일본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두 나라는 ‘쇠로 된 배’라는 새로운 존재의 출현으로 

기존의 동양 사상적 체계가 흔들렸으며, 서양 세력으로부

터 개항과 통상의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일본은 1858년 미

국과의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며 개항되었고, 한국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을 통해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격변 속에서 등장한 동아시아의 ‘초기 근

대’는 자주적 근대화를 모색하는 국가적 실험의 시기로 

평가된다.

2.2 동아시아의 문명관과 서구 수용 사상

오랜 기간 동아시아의 중심 세력이던 청이 1839년 아편

전쟁에서 서구 열강에 패배한 사건은 동아시아 각국의 세

계관과 서구 인식의 변화에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안상

윤, 2019, pp.41-70). 

조선은 오랜 사대관계를 맺어온 청을 기준으로 서구를 

오랑캐로 간주하며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강화하였

으나, 일본은 네덜란드를 통해 서구 학문을 수용하며 실용

주의적 접근을 하였다. 양국 모두 쇄국정책을 유지하였지

만, 서구 문명에 대한 대응 전략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공통적으로 자국의 정체성과 정

신을 유지하려는 사상적 태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상

은 건축양식의 수용 방식에도 반영되어, 양국에서 정신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체적으로 변용하였다.

3. 초기근대건축으로서의 석조전

3.1 덕수궁과 석조전의 조성 배경

조선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체결을 기점으로 

서구 열강과의 외교 관계를 본적적으로 맺기 시작했다. 덕

수궁이 위치한 정동 지역은 경복궁과 서대문에 인접하여, 

서양인들이 자리 잡기 적합한 환경으로 외국 공사관, 교

회, 선교사들의 거주지가 밀집하며 도시 공간 구조에 영향

을 미쳤다(고종과 메이지의 시대, p.439). 

고종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여 

근대국가로의 이행을 위해 전통 궁궐이 아닌 덕수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를 개보수·확장함으로써 왕실 질서를 

재정비하고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덕수궁, 

p.30). 덕수궁은 도성 내 시가지화가 완료된 후 조성된 도

심 궁궐로, 인접한 민가와 외국인 거주지를 매입하여 궁역

을 확장하였는데, 이는 전통적 궁궐 조성 방식과 구별되는 

근대적 도시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덕수궁, p.70).

출처: 문화재청. (2005). 필자가 재구성

3.2 석조전의 건축적 특징

석조전은 덕수궁의 중화전 북서측에 위치하며, 1900년

에 착공되어 1910년에 완공되었다. 건축은 대한제국의 재

정고문이었던 브라운(John McLeavy Brown)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으며, 영국인 하딩(J.R. Harding)이 기본 설계를 

담당하고, 내부 설계는 같은 영국인 건축기사 로벨(Lovell)

이 맡아 진행되었다(이향우, 2023, p.205). 창호와 전등은 

크리스탈사(Critall&Co.) 제품이 사용되었고, 내부 가구는 

모두 영국 메이플사(Maple & Co.)에서 조달되었다(김윤희, 

2014).

‘석조전’이라는 명칭은 돌로 지은 집이라는 뜻으로, 

전통적으로 목재와 흙을 주재료로 삼던 조선 건축과 달리, 

석재를 주자재로 사용한 이 건물의 건축적 정체성을 드러

낸다. 이는 대한제국이 서구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 했던 의지를 반영하며, 서양의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으

로 설계되었다. 건물은 정면 54미터, 측면 31미터, 총 3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키는 기단 

위 열주와 박공지붕을 갖춘 전형적인 서양 건축양식을 따

르고 있다(이향우, 2023, p.208). 1,2층에는 베란다가 설치

되어 있는데, 이는 식민지 스타일(Colonial Style)의 건축적 

요소가 반영된 것이다(An, 2013).

1층에는 중앙홀, 황제 접견실, 귀빈 대기실이 배치되어 

대한제국 황실의 공식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계

획되었다. 2층은 황제와 황후의 침실과 서재 등 가족 중심

의 사적 공간으로 구성되었다(이향우, 2023, pp.216-238). 

이는 전통 단층 궁궐 건축과 달리, 다층 구조를 통해 편전

과 침전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고종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전통 궁궐에서 시종들의 공간은 별

도로 분리되어 있었던 반면, 석조전은 지층에 시종의 공간

을 배치하여 하나의 건물 안에 다양한 기능이 공존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안창모, 2009).

출처: 자료: 문화재청. 「덕수궁 석조전 본관 복원공사 자료집」, 

덕수궁 덕수궁의 석조전

표 1. 덕수궁 전체 평면 내 석조전의 공간적 범위

지하1층 지상 1층 지상 2층

표 2. 석조전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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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936 도면에서 필자가 재구성)

석조전은 전체적으로 서양 왕실 궁전의 개념과 실내 장

식, 가구 배치 방식이 적용된 건축물로, 조선 전통 건축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공간 구조와 미적 체계를 지니

고 있다(김윤희, 2014).

3.3 석조전의 상징성과 위상

덕수궁은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재편되며 정동 도심부에 

자리한 도심궁궐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였는데, 이는 전통 

권위 공간과 도시 행정 중심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국가 

중심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전략이었다(An, 2013). 

석조전은 외관, 실내 장식, 가구, 의례 방식까지 서구 

왕실 문화를 기반으로 계획되었으며(김윤희, 2014), 단순한 

외형적 모방을 넘어 근대국가 운영 체계에 부합하는 기능

적·상징적 공간으로 작동하였다. 정동의 도심 입지와 결

합된 석조전의 구성은 대한제국이 지향한 근대 질서와 국

가 위상을 시각적으로 매개하였고, 근대국가로의 이행 과

정에서 건축이 수행한 정치적 매개 역할을 보여준다(안상

윤, 2019, p.47).

4. 초기근대건축으로서의 표궁전

4.1 메이지궁전과 표궁전의 조성 배경

일본 사회는 근대 기술 문명의 위력을 느끼고 개국을 

결심하여, 1858년 미국과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며 문

호를 개방하였다. 이후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막부체

제를 종식하고 천황중심의 중앙집권적 근대국가 체제를 

수립하였다(신명호, 2014, pp.82-88). 이어 메이지 정부는 

교토에 거주하던 천황을 복고하여 에도를 도쿄로 개칭하

여 새로운 정치 중심지로 삼았다. 에도성 터에 황궁을 조

영하고, 두 개의 해자를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던 사무라이 

주거지를 도시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근대화

의 의지를 표명하였다(Ishikawa, n.d.).

메이지궁전은 천황의 사적공간인 오쿠궁전을 전통양식

으로, 공식 접객과 공무 수행을 위한 표궁전을 서양식으로 

구성하였다. 표궁전은 근대 군주로서의 천황의 위상을 시

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공

간 구성은 메이지 정부가 구상한 근대국가의 궁전 개념과 

그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山崎, 2004). 

출처: 小野木重勝. (1988). (pp.50–51에서 필자가 재구성)

4.2 표궁전의 건축적 특징

표궁전은 메이지궁전의 동쪽에 위치하며, 1879년에 황

궁 정전 건축을 착수하였고, 1896년 완공되었다. 건축은 

당대의 저명한 외국인 고용 건축가인 조사이어 콘더

(Josiah Conder)에게 설계를 위탁하였으며, 표궁전은 당시 

궁내경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 博文)의 역할과 신정부

의 사고방식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다(山崎, 2003). 메이지궁

전의 조명은 도쿄 기립공상회사(東京起立工商会社)의 제품

이 사용되었으며, 가구는 독일의 칼로데상회(Karl Rohde 

Company)에서 수입되었다(小野木, 1988). 

메이지궁전은 총 17개 공간으로 구성되며, 제1공간부터 

제14공간까지는 천황의 공식활동과 연회, 업무 등을 담당

하는 표궁전 영역에 해당한다. 전체 건물의 연면적은 약 

20,000㎡에 이르며, 이 중 표궁전의 면적은 약 6,844㎡로 

추산된다. 건물 외곽 규모는 정면 약 100미터, 측면 폭 약 

90미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면구조는 기능별 공간이 단

층으로 균형있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明治工業
社, 1937).

표궁전 남측에는 바샤즈메쇼(馬車詰所)라는 정문과 마차 

대기 공간이 있어 정문 기능을 한다. 좌우에는 우메노바

(梅の間), 다케노마(竹の間), 마쓰노마(松の間)등의 대기실

과 응접실이 배치되어 있다. 이 공간은 접견 전 귀빈이 대

기하거나 소규모 회담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각각 매화, 대나무, 소나무에서 유래한 전통적 상징성을 

지닌 명칭을 통해 격식 있는 공간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궁전 중앙부에는 표어좌소(表御座所, 오모테 고자쇼)가 위

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천황이 외국 사절이나 고위 관료를 

공식적으로 접견하거나 제국 헌법 선포와 같은 국가적 의

례를 집행하던 핵심 공간이다. 해당 공간의 면적은 약 

1,107㎡로 계획되어, 표궁전 내에서 상징성과 기능적 중심

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明治工業社, 1937).

메이지궁전은 일본 전통의 궁정 건축양식인 화풍과 서

양 건축양식인 양풍을 절충한 방식으로 설계된 대표적 화

양절충 건축물이다. 구조적으로는 콘크리트 및 벽돌 기초

를 채택하고, 지붕은 구리 판장으로 마감하여 내구성과 미

관을 확보하였다. 외관은 일본의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설비와 장식에는 근대적 기술과 서양 조형미가 반영

되었다(小野木, 1988).

출처: 小野木重勝. (1988). (p.50에서 필자가 재구성)

메이지궁전 메이지궁전의 표궁전

표 3. 메이지궁전 전체 평면 내 표궁전의 공간적 범위

표궁전 평면

표 4. 표궁전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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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표궁전의 상징성과 위상

메이지 초기의 일본 건축은 서구 양식을 적극적으로 수

용하며 근대국가로의 이행을 시각화하였으나, 1880년대에

는 자국의 전통 요소를 융합한 ‘화양절충’ 양식으로 전

환하였다(內田, 2013). 특히, 쇼군 권력의 상징인 에도성 

터에 황궁을 조성한 것은, 에도 막부의 종말과 새로운 정

권의 수립을 건축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새로운 국가의 

정당성과 권위를 재구성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것

이다(Perry, 1977).

메이지궁전은 ‘새로운 국가 만들기’의 상징으로서, 

서양식 공적 영역과 전통식 사적 영역을 절충적으로 구성

하여 국제사회에서 근대국가로 인정받고자 했다(內田, 

2013). 이러한 맥락에서 메이지궁전은 단순한 양풍의 도입

을 넘어, 전통을 절충적으로 수용한 정치·시대 전환기의 

상징적 건축물로서 의의가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대한제국과 메이지 일본이 근대국가로의 전

환 과정에서 궁궐 내 서구 건축양식을 어떻게 수용하였는

지 석조전과 표궁전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양국은 

모두 근대화를 시각적으로 표출하고 정치적 권위와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서구 건축양식

을 도입하였으나, 그 수용 방식과 공간 구성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석조전은 기존의 단일 단층 건물로 구성되는 전통 궁궐 

법칙에서 탈피하여, 다층 구조의 건물로 건물 내 기능과 

역할을 통합하였다. 또한, 전통 목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서구의 신고전주의 양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고전적 

비례와 입면 구성을 따랐다. 이는 고종이 국제사회에서 근

대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시각

적으로 구현한 것이며, 궁궐 내에서 서구 건축이 차지한 

위상의 상징적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 표궁전은 일본 전통 궁정 건축의 배치 원리를 유

지하면서, 화양절충이라는 건축 전략을 통해 전통과 서구 

양식을 혼합하였다. 표궁전은 단층의 수평적 평면 구성과 

전통 목구조 공법을 유지하면서, 기초 공법, 내부 공간의 

장식, 지붕 구성 등에 있어서는 서구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막부 권위의 공간 위에 새로운 황궁을 

조성함으로써, 정치 체제의 전환을 건축적으로 시각화하였

으며, 절충적 수용을 통해 자국 정체성의 계승을 통한 연

속성과 근대화의 병존을 동시에 모색한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두 궁전은 모두 근대 건축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과 권위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대표적 사례이다. 그

러나 대한제국은 외형의 단절적 변화를 선택한 반면, 메이

지 일본은 전통과 서구의 절충을 통해 점진적·전략적 근

대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정치적 

맥락과 근대화 전략의 상이함이 건축이라는 물리적 매개

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결과로, 건축이 근대국가 건

설에 있어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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